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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8군 지휘부, 남산원 연말연시 방문 전통 지속 
 
연말연시를 맞아 미 8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은 202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

남산원(아동복지시설)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. 이날 방문을 통해 미 8군은 

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성탄절 선물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. 
 
이번 방문은 미 8군 사령관 조셉 힐버트(Joseph Hilbert) 중장과 배우자 힐버트 여사, 주임원사 

제프리 위버(Jeffery Weaver) 원사와 배우자 위버 여사, 미 8군 한국군 부사령관 이상민(Sang 

Min Lee) 준장, 그리고 데이비드 크리스마스(David Christmas) 중령이 함께했다. 이들의 방문은 

상호 지원과 공동의 역사에 뿌리를 둔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

됐다. 
 
서울 중심부 남산타워 인근에 위치한 남산원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설립됐다. 미 8군과 

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 함께 건립한 이 시설은 전쟁 중 전사한 한국군 장병과 경찰관 자녀들을 

보호하기 위한 안식처 역할을 해왔다. 서울시 지정 역사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원래 건물은 현재도 

사용되고 있으며, 만 5세부터 청소년까지 총 39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. 
 
미 8군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남산원을 지원해 왔다. 수년간 미 8군의 여러 고위 지휘관과 

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남산원을 방문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왔다. 이러한 

연례 방문과 기부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미 8군의 

굿네이버 프로그램(Good Neighbor Program)의 일환이다. 
 
남산원에 대한 미 8군의 지속적인 헌신은 공동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연대, 봉사정신, 그리고 

변치 않는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. 
 
자세한 내용은 미 8군 공보실(usarmy.humphreys.8-army.mbx.public-affairs-office@army.mil 

)로 문의하면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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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8군 사령관 조 힐버트(Joe Hilbert) 중장이 

미 8군 한국군 부사령관 이상민(Sang Min 

Lee)준장과 미 8군 주임원사 제프리 

위버(Jeffery Weaver) 원사와 함께 2025년 

12월 19일 서울 남산원 아동복지시설을 

방문해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. 이번 

방문은 1951년 시작된 전통을 이어가는 

행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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